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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예물준비성가 342번  제물 드리니 

영성체성가  
168번 

506번 

 오묘하온 성체 

 사랑으로 오신 주여 

파견성가 2번  주 하느님 크시도다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Seon Lee • Justin Lee • Sia Kim  

8시 미사 Ryan Kim • Regina Lee • Aiden Nam  

9시 30분 미사  Annabelle Na • Terri Kim • Lucas Lee 

11시 미사  Eric Kim • Bona Lee • Olivia Baek  

12시 30분 미사 Jason Yoo • Stella Park • Silvia Jun  

5시 미사  • •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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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오늘 제1독서의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

요?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며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광야를 뒤지고 있는 사울을 계속해서 살려주는 다윗

의 모습이 바보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결단력이 없는 

리더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느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죽을 위험을 넘겼기에, 다윗과 함께 있던 장

수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울을 죽이겠다고 다윗

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이 기

름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거

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과 고도의 정치적 

계략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이 

하느님께 기름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 기름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께 특별히 선택되어 보호를 받는 사람이

라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사울에게 손을 대면 하느

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기름부음받은 다윗은, 

자신보다 먼저 기름부음받은 사울을 보호하고 지켜

주는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기도 합니

다. 사람들에게 기름부음받은 이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훗날 자신이 임금이 되었

을 때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께 선택받아 기름부음받은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의 저자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완전함을 어렴풋하게 전해주고 있

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임금

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과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상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가깝

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

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기억하여 실천하면서 하느님과 더욱 가깝

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

하고 첫 번째 되는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과 같이 실천하기 힘든 말씀과 마

주하게 되면,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 

주라는 말까지는 그래도 받아 들일수 있을 것 같은

데,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밀고,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고, 달

라고 하는 자에게 다 주고 되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

들을 그대로 다 지키고 살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하

면서, 거리에 나앉기 딱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듣고 받아들이고 실천하

고 싶다는 생각에 앞서서 피하고 싶고 다른 뜻을 먼

저 찾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

시 저처럼 유혹과 마주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복음

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와 유사한 상황

이 언제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되새기면

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친 뒤에 제자의  배

신으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

하던 백성들이, 돌변하여 당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있었

고, 자신이 잡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떠날 것

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으뜸 사도인 베드로는 세 

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

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람들에게 메질과 조롱을 당하면서, 얼굴에 침을 맡

고 주먹으로 맞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에 못 

박혔을 때, 군사들은 시편 22,19의 말씀처럼 제비를 뽑

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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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끝까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께 맡기신 사

람들을 사랑하셨고, 당신의 몸과 피를 남겨주시며 성

체성사를 제정하셔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

들에게도 인자하시며, 자비가 넘치는 하느님  아버지

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남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

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

억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뒤에 이어질 성찬례 때, 빵의 모습으로 우리에

게 오시는 예수님께서 모욕과 고통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결국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

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청하도록 합시

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청하도록 합시다. 

  연중 제7주일 2022년 2월 20일입니다. 지난 몇 주간

의 한파가 가시고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제

야 입춘이 벌써 지났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봄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 이후 점점 코로

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듭

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더욱 약한 바이러스 변이가 

나와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지속적인 

방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기가 만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의를 기

울여 조심하며 우리의 일상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속적으로 미사 중이나 실내에

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단체

들의 실내 모임은 가능합니다 
 

  오늘의 복음은 지난 주일에 이어 루카 복음의 ‘평지 

설교’입니다. 이는 마태오 복음의 ‘산상 설교’처럼 하

느님의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은 비슷

한데 장소가 대조적입니다.  
 

  마태오 복음의 예수님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의 십

계명을 받아 온 것처럼 산 위에서 군중을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권위가 돋보이는 장소입니다. 이는 마태오 

복음의 독자가 대부분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의 정체와 권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한 설

정입니다.  
 

  반면에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은 군중을 가르치기 위

해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루카 6: 17) 예수님은 군중과 

함께 서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평지에서 군중과 함

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

스 로마 계통의 이방인들에게 친근하고 따듯하며 그들

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는 하느님을 느끼게 합니다. 실

제로 루카 복음의 행복과 불행 선언은 영적인 행복이

기보다 현실적 행복을 선언합니다: 슬퍼하는 이들, 가

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의 행복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행복과 불행 선언 후에 오늘 복음에

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이상적 인간관계를 가르치십니

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수 사랑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우리네 관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반

대입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이에게 더 잘하게 되고, 친

절한 이에게 더 친절하게 되고, 사랑해 주는 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습

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이를 축

복하고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

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

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며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우

리는 그저 매일 무사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

난이나 고통을 무릅쓰고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하게 개

척하고 가꾸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과 이상이 날실과 씨실이 되어 교차되는 삶의 모

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서서히 겨울

이 지나가고 주님과 함께 봄을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

의 복음이 다가오는 봄의 향연을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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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7주일  

셋째 주일 (2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지 모음  

재의 수요일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7:30 p.m. 합동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해당 단체 봉사자

는 7:15 p.m.까지 제의실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장입니다.  

날짜  초 봉사  초 봉사  

3월  4일 요셉회 베드로회 

3월 11일 안나회  로사리오회  

3월 18일 연령회  생활상담소 

3월 25일 하상회 대건회 

4월  1일 간호사회 성제회 

4월  8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4월 15일 (3 p.m.)  울뜨레야  꼬미시움 

4월 15일 (7:30 pm)  학생 복사  학생 복사  

특별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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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2월 20일 

알 림 

주일학교 개학  

한국학교 개학  

개학일 : 2월 26일(토)  

한국학교 학부모님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말씀잔치  

 

줌 혼인교리 강좌 안내  

일시 : 2월 26일(토)  11 a.m.  

2월달 혼인교리는 줌(Zoon)교리입니다.  

2022년 여름캠프 등록  

2022년 여름캠프가 7주간 있습니다. 조기등록은 

3월부터 받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 6월 28일(화) - 8월 12일 (금) 7주간  

조기등록 시작 : 3월 6일(일) 

문의 : Rebeca Kim (Camp Director) 

이메일 : stpaulcamp@gmail.com  

알 림 

사순 특강  

첫영성체 자모 모임  

 

새신자 성탄반 모집  

 

사무실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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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2월 20일 

알 림 알 림 

사물놀이 개강 

일시 : 3월 7일(월)  8 p.m.  

장소 : 본당 친교실  

문의 : 서병권 안토니오 (917) 577-2880 

두레 청소년 월 기도모임  

청소년 봉사팀 두레에서 매달 기도모임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느

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를 깨달을 수 있도

록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High school 9-12 학년 학

생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구역분과 회의  

 

동북부 ME부부 피정  

날짜 : 3월 12일(토) - 3월13일(일)  

장소 : 뉴욕 헌팅턴 신학교 

신청비 : $200 (부부)  

선착순 : 20 부부 

연락처 : 신성호 세바스찬 (646) 772-3024 

헌혈 행사  

간호사회 정기총회  

2월 27일(일)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모든 간호사님 참석바랍니다.  

울뜨레야  

2월 20일(오늘)   12:30 p.m.     

장소 : 친교실  

문의 : 간사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안나회 만두 만들기  

코비드19 검사  

로사리오회 피정  

 

로사리오회 생선전 판매  

 

꼬미시움 평의회  

2월 20일(오늘)   2 p.m.     

장소 :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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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헌금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2년 2월 20일 

생활상담소 상담 

2월 27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홍성우, 이진원  

 

  

  

 

  

온라인 헌금  

  

  

  

  

알 림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단원을 모집합니다.  

회합시간 : 9:15 a.m.—10:15 a.m.  

연락처 : 이봉자 모니카 (718) 216-1083 

축하합니다 

 

생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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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봉헌                                                                                               2022년 2월 20일 







  
 

 

 For the Church in her universal ministry of mer-

cy and forgivenes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 For the grace to be able to forgive our enemies, 

let us pray to the Lord. ◎ 

 For the mercy which helps us not to pass judg-

ment on others, let us pray to the Lord. ◎ 

 For hope and contrition in the hearts of those 

who are dying at this time, especially from the 

ongoing pandemic, let us pray to the Lord. ◎ 

 For those who have died and who face the final 

judgment of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February 13, 2022 

3rd Sunday in February                                                                                           Announcements 

11 

Special Collection  

Durae Monthly Prayer Meeting 

COVID-19 Test  

First Day of Sunday School  

First Day of Korean School  

Summer Camp 2022  

Ash Wednesday  

Blood Drive  

Test  

Collection of Old Palms  

First Communion Parents Meeting  
Date : Mar. 13th (Sun)  
Location : Education center (Classroom# : 204)

Church Office Closed 

Learning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20, 2022 (Year C) No. 2568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Book of Samuel                             
   1 Samuel 26:2, 7-9, 12-13, 22-23 (81C)  

Second Reading  

    

Communion Antiphon 

   

Psalm 103:1-2, 3-4, 8, 10,12-13 

Lord, Have Mercy! Christ, Have Mercy! 

<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 

By Fr. Joseph Veneroso, M.M.  

   More than any other word, mercy is used repeatedly in the prayers at Mass. We start Mass with a 
three-fold plea for Christ to have mercy on us, for we are all sinners. The priest prays, “May almighty 
God have mercy on us, forgive us our sins and bring us to everlasting life.” Later, before we receive 
communion, we ask the Lamb of God to have mercy on us. Clearly “mercy” is an important word. But 
what exactly is it? And why is it so important? 
 
   The readings today make clear mercy is not some abstract idea. It is a lived experience of unex-
pected and underserved grace. King Saul was jealous of David because David was more popular with 
the people, more brave in battle, and more blessed by God. King Saul felt he could never be secure as 
long as David lived, so he went to war against him. But as the story goes, during a pause in the 
fighting, David and his commander Abishai were able to sneak into Saul’s camp at night and found 
the king asleep and unprotected. Abishai offered to kill the king with his own spear, and by all human 
standards, David had the right to kill Saul. God had clearly delivered Saul into his hands. But David 
would not allow it. Saul was not a good king. He was not even a good person. But Saul had been cho-
sen by God as the first king of Israel. So David simply took the king’s spear and the next day, dis-
played it to the king’s army. Saul owed his life to his mortal enemy. He had been defeated by David’s 
mercy. If David could show mercy to Saul, so ought we to show mercy to one another, even to our en-
emies, not because of who they are, but because of who God is. After all, we too are alive today by the 
mercy of God.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